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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사고 수습 현장 점검하고
사고 어선 선원 가족 찾아 위로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어선 사고 수습·구조 현장 찾아 수색구조 활동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 

- 사고 어선 선원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 전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15일(금) 통영시 찾아 최근 발생한 어선 사고 

수습·구조 현장을 점검하고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만나 위로할 예정이다. 

  근해연승어선 ‘제2해신호’는 지난 3월 9일(토) 06시 43분경 경남 

통영 욕지도 남방 37해리 해상에서 전복되었고, 쌍끌이대형저인망어선

‘제102해진호’는 3월 14일(목) 04시 15분경 인근 해역인 통영시 해상에서 

침몰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다.

  강 장관은 먼저 통영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하여 어선 사고 수습·구조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실종 선원 수색에 참여하고 있는 어선, 해양경찰 

경비함정, 국가어업지도선과 차례로 무선 교신하며, “수색·구조 활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할 예정

이다.

  이어서, 강 장관은 통영시 제2청사에 마련된 사고 어선 선원 가족 대기실을 

찾아 정부를 대표하여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수색·구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의 노력도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사고 어선 수습 현장에 나와 있는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수색·구조 활동에 온 힘을 다하고,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라고 지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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